<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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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자살은 합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저자와 함께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모든 혹은 대부분의 도덕 이론들이 공유하는 한자기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과가 행동이 도덕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면에서 도덕적 관점으로 자살을 바라봤을 때 자살은 분명히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자살은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자살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이다.
지난 해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고 알코올과 연관된 사망률 또한 10% 증가하는 등 내용을 더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매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공을 들여야 하고, 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자살 예방 정책이나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자살 예방 정책 수립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매해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자살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온라인상 자살동반자를 모집한다는 자살 유발정보를 게시한 37세 남성이 청소년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이외 여러 면을 생각해 보았을 때도, 자살유발정보의 파급 효과는 특히 10대들에게 크다. 
우리는 자살유발정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차단하기에 참여하기를 권유하는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통해 우리에게, 특히 청소년에게 가까이 접근해 있는 SNS의 자살유발정보를 없애고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충동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는 ‘여러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해 협력해야 함’ 을 나타내고 있을 뿐 구체화 되어있지는 않다. 따[footnoteRef:1]라서 필자는 해당 대책의 구체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1:  연합뉴스 “한국 자살률 OECD 1위...20대 여성, 10대 남성 크게 늘어” 2021년 12월 11일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8073600002?input=k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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